
어느덧 2022년도 끝자락을 향해 간다. 찬바람이 부는 11월, 

따뜻한 방 안에서 좋은 책 한 권 읽으며 사색에 잠겨 보는 

것은 어떨까? 고양특례시 사서들이 엄선한 추천도서를 소

개한다. 

이달의 추천도서

결혼하지	않고	집에서	먹고	생활하는	식구로	지내는	

저자	편지지와	전범선.	이들은	비건이며,	비거니즘을	

‘살림’으로	표현한다.	이들의	글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은	길을	택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일을	살펴볼	

수	있다.	완벽한	비건은	어디에도	없다.	‘살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비혼과	비

건뿐만	아니라,	평등으로	귀결되는	세상의	다양한	문

제들에	눈길이	가도록	만드는	책이다.	

데이팅	어플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궁금했다.	책

은	틴더로	만나	데이트를	하는	순간에도	서로의	핸드

폰에	틴더	알람이	울린다.	진지한	만남을	기대했다면	

속상하고	질투나겠지만	캐주얼한	만남을	전제로	한	

주인공	‘호’와	 ‘솔’은	상대의	데이트	경험을	공유하며	

우정을	쌓아간다.	이것은	진정한	우정일까?	우정이라

고	속이는	사랑일까?	어떤	관계든	공들이지	않는	관계

는	금방	흩어지는	것	같다.	그게	틴더로	만났든	그러하

지	않든	간에	말이다.	그러니	옆에	있을	때	잘하자.	

안녕달의	그림책을	좋아한다.	귀엽고	올망졸망한	시

선이나	단어	하나하나가	소름	끼치도록	사랑스럽다.	

그래서	안녕달의	어른동화는	생소하고	또	신기한	존

재였다.	어른동화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	책에는	눈아

이를	낳은	한	여인으로부터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눈

아이를	지키고자	여인이	선택한	여러	가지	길들.	여인

과	반짝이는	세상	그리고	작가의	말처럼	잔인하게	자

라는	그	초록	들을	우리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비혼이고요 비건입니다 							

저자	편지지,	전범선		ㅣ		출판	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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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틴더 유						

저자	정대건		ㅣ		출판	자음과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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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사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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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대신
골라 드립니다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특례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주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도서발굴단
G O Y A N G  P U B L I C  L I B R A R Y

도서발굴단 
바로가기

‘이야기꽃’ 피다 ㅣ	추천IN고양

결국 언어의 문제다. 비거니즘, 페미니즘, 

에콜로지, 이런 식으로 나누면 각자 다른 개념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당면 과제가 결국 하나라고 확신한다. 

전부 평등의 문제다.

겨울밤, 여자는 어쩌다 눈아이를 낳았다. 

유령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림자도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호와 나는 석양에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어갔다. 

이 짧은 시간을 촬영에서 매직 아워라고 해. 

그때 기분이 진짜 좋아. 짧기 때문에 소중하지.

그는 내게 있어서 사랑과 동의어이기도 하다. 

내게 규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규호의 실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랑의 존재와 

실체에 대해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청춘의	사랑과	이별의	행로를	때로는	경쾌하게	그려내

고,	때로는	밀도	높게	성찰하는	4편의	중단편을	모았

다.	30대	초반의	작가	‘영’이	좌충우돌하며	삶과	사랑을	

배워	나가는	과정이	흥미롭고	깊이	있게	펼쳐진다.	책

의	주요	무대는	서울이다.	표제작	‘대도시의	사랑법’에

서	‘나’와	‘규호’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나게	된다.	

화려한	대도시에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은	난

관을	맞이하게	된다.	도시의	공허함을	온전히	느끼면서	

그들은	여느	연인들처럼	이별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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